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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수증기 개질 반응과 수소의 연소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메탄올 자열 개질용 마이크로

반응기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수증기 개질 반응기는 반응기 외부로 연결되는 가스연결통로로 인해 
반응기에 압력이 걸리고, 반응기가 복잡했다.  그리고 연소촉매로는 CeO2가 코팅된 다공성 니켈 지

지체에 상당한 양의 Pt를 담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하여 가스 연결통로를 반응기내
부로 운용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연소촉매를 채널이 있는 stainless steel에 소량의 Al2O3를 코팅한 

후 Pt 또는 Pt와 Co를 담지한 촉매 판을 사용하여 기존의 연소촉매 보다 상당히 적은 양의 Pt를 담지 

하였다. 기존과 동일하게 반응기 내에서의 균일한 열 공급을 위해 미세채널을 이용한 연소촉매용 분

배기를 사용하여 수증기 개질반응에서의 생성물과 공기를 균일하게 연소촉매에 공급함으로써 산화
반응으로 인한 열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생시켰다. 개질 촉매로는 Cu-ZnO/Al2O3로 구성된 상용촉

매를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작동 온도는 전기 heating plate를 사용해 약 7분 만에 적정 개질온도인 

265oC로 올린 후, 공기 유속만으로 반응기 온도를 유지시켰다. 수소는 265~275oC에서 최대의 생산

량을 보였고, 50W의 전력으로 PEMFC와 주변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900sccm가 생산되었으며 CO

는 0.5~0.6%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반응기보다 개질온도를 낮추어 소량의 CO를 방출하였고 

수소생산량은 늘어났다.  


